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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Daeri’ drivers who work for drunken customers as a substitute driver. This 
was the first study in Korea to investigate assault and verbal abuse experienced while employed as a ‘Daeri’ driver.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to investigate people who work as ‘Daeri’ drivers. The survey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1 to 7, 2014. The participants were 166 adult men and women who work as full-time ‘Daeri’ drivers. 
Results: Participants who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and assault from the customers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were 36.1% of total respondents. People who experienced verbal abuse to the point of disturbing safe driving in a year totaled 
80.4% of respondents. In addition, there were also qualitative research results.
Conclusions: Acts that impede safe driving are a danger to both passengers and drivers. By protecting the safety of ‘Daeri’ drivers, 
we will be able to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protect ‘Daeri’ drivers from 
customer violence.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search policy to emplace a legal system that can protect ‘Daeri' drivers

Key words: Assault, ‘Daeri’ driver, safety, verbal abuse, violence

I. 서    론

운전은 현대인의 필수적인 작업 중 하나이며 공공

도로를 이용하는 작업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이런 작업을 주로 야간에 주취자를 고객

으로 하여 대신해 주는 직업이 우리나라의 대리 운

전기사 이다(Lee, 2008).
국내 활동 중인 대리운전기사의 수는 약 8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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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리운전은 자가용의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기에 이용하

는 서비스 이며 따라서 근무시간은 주로 야간이다. 
주요 고객으로 취객을 상대하기에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대리운전기사는 하루 평균 44
만건 정도의 운전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이는 우

리나라 KTX 하루 이용고객의 4배정도 되는 수이다

(Korea association of ‘Daeri’ Drivers, 2006; Lee, 
2008; Korail, 2010). 하루에도 많은 수가 이용하며 

손님과 기사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일 임에도 불구하

고 그 간 대리 기사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감정노동과 고객폭력이 큰 사

회적 문제로 위험 직업군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이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대리운전 기

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대리운전기사는 제도권에 속해 있지 않은 직업으

로 이에 대한 보호 방침이나 관리 방침도 거의 없다.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영업 

형태이나 실제 업무는 고객의 의뢰를 중계회사로 부

터 받아 일하는 형태로 특수 고용직에 속하며 따라

서 중계회사에 일부 종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

(Cho, 2008; Kim et al., 2011; Koh, 2012; Ku, 2014). 
근무 환경으로 낯선 차량에 음주 후의 고객을 응대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욕설 및 폭언과 같은 감

정 노동에도 취약한 직업군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의 

실질적 업무 환경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업무 환경 

중 실제 대리 운전 중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직접 폭력이나 폭언의 빈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까지 강남

역인근에서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과 함께 현장에

서 근무하는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 하였

다. 설문은 연구자와 ‘한국 대리운전 협동조합’ 관계

자등 총 12명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진행 하였고 

이중 총 166명이 설문에 참여 하였으며 이중 안전운

전에 방해가 되었던 폭언 및 폭행 경험에 대하여 응

답하지 않은 8명을 제외한 158명의 폭언 및 폭행 경

험 빈도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또한 조사원들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하여 대리운전 업무 중 경험 했던 

폭력과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질

적 연구를 통해 조사 하였다.

2. 통계분석

설문지의 질문 중 ‘지난 1년간 대리기사를 하면서 

아래의 사건에 의해 실제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었던 

적은 몇 번인지 표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통하여 

이중 ‘고객 육체 폭력’, ‘폭언 및 욕설’ 에 응답한 설

문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빈도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AS 소프트웨어, 버전 9.2 
(SAS Institute, Cary, NC)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Ⅲ. 결    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166명의 참여자 중 폭력 및 폭언 경험에 응답

한 대리기사는 총 158명 이었으며 이중 남성 153명
(96.8%), 여성 5명(3.2%)였고 연령별로는 30대 6명
(3.8%), 40대 51명(32.3%), 50대 90명(57%), 60대 10
명(6.3%), 70대 1명(0.6%)이었다. 대리운전 경력별로

는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65명(41.1%)로 

가장 많았으며 3-6년 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 54명
(34.2%), 6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39명
(24.7%) 이었다. 이중 107명(67.7%)은 대리운전을 본

업으로 삼고 있었으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한다는 

응답은 51명(32.3%)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Daeri’ driver

Variable Category N %

Sex
Men 153 96.8

Women 5 3.2

Age(Years)

30∼39 6 3.8
40∼49 51 32.3
50∼59 90 57.0
60∼69 10 6.3
70≤ 1 0.6

Duration of work
(Years)

〈3 65 41.1
3∼6 54 34.2
6〈 39 24.7

Total 1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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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ot experienced 
in a year

Experienced
in a year

1 
time/year

2 
times/year

3
times/year 

4
times/year

Over 5 
times/year Total

Sex
Men 96 (60.8) 57 (36.1) 41 (25.9) 9 ( 5.7) 0 ( 0.0) 2 ( 1.3) 5 ( 3.1) 153 (96.8)

Women 5 ( 3.2)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5 ( 3.2)

Age
(Years)

30∼39 5 ( 3.1) 1 ( 0.6) 0 ( 0.0) 0 ( 0.0) 0 ( 0.0) 0 ( 0.0) 1 ( 0.6) 6 ( 3.8)

40∼49 31 (19.6) 19 (12.1) 14 ( 8.9) 2 ( 1.3) 0 ( 0.0) 0 ( 0.0) 3 ( 1.9) 50 (31.7)

50∼59 59 (37.3) 31 (19.6) 22 (13.9) 6 ( 3.8) 0 ( 0.0) 2 ( 1.3) 1 ( 0.6) 90 (56.9)

60∼69 5 ( 3.1) 6 ( 3.8) 5 ( 3.1) 1 ( 0.6) 0 ( 0.0) 0 ( 0.0) 0 ( 0.0) 11 ( 6.9)

70≤ 1 ( 0.6)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0.6)

Duration 
of work
(Years)

〈3 45 (28.5) 20 (12.6) 15 ( 9.5) 3 ( 1.9) 0 ( 0.0) 1 ( 0.6) 1 ( 0.6) 65 (41.1)

3∼6 30 (18.9) 20 (12.6) 13 ( 8.2) 4 ( 2.5) 0 ( 0.0) 1 ( 0.6) 2 ( 1.3) 54 (34.2)

6〈 26 (16.5) 17 (10.9) 13 ( 8.2) 2 ( 1.3) 0 ( 0.0) 0 ( 0.0) 2 ( 1.3) 39 (24.7)

Total 101 (63.9) 57 (36.1) 41 (25.9) 9 (5.7) 0 ( 0.0) 2 ( 1.3) 5 ( 3.2) 158 (100.0)

Table 3. Frequency of experienced during driving with verbal abuse in ‘Daeri’ drivers

Variable Category Not experienced 
in a year

Experienced
in a year

1
time/year

2
times/year

3
times/year 

4
times/year

Over 5 
times/year Total

Sex
Men 28 (17.7) 125 (79.1) 21 (13.3) 28 (17.7) 18 (11.4) 9 ( 5.7) 49 (31.0) 153 (96.8)

Women 3 ( 1.9) 2 ( 1.3) 1 ( 0.6) 1 ( 0.6) 0 ( 0.0) 0 ( 0.0) 0 ( 0.0) 5 ( 3.2)

Age
(Years)

30∼39 2 ( 1.3) 4 ( 2.5) 2 ( 1.3) 0 ( 0.0) 0 ( 0.0) 0 ( 0.0) 2 ( 1.3) 6 ( 3.8)

40∼49 15 ( 9.5) 36 (22.8) 4 ( 2.5) 10 ( 6.3) 5 ( 3.2) 3 ( 1.9) 14 ( 8.8) 50 (31.7)

50∼59 13 ( 8.2) 77 (48.7) 14 ( 8.9) 17 (10.8) 12 ( 7.6) 5 ( 3.2) 29 (18.4) 90 (56.9)

60∼69 1 ( 0.6) 9 ( 5.7) 2 ( 1.3) 2 ( 1.3) 1 ( 0.6) 1 ( 0.6) 3 ( 1.9) 11 ( 6.9)

70≤ 0 ( 0.0) 1 ( 0.6) 0 ( 0.0) 0 ( 0.0) 0 ( 0.0) 0 ( 0.0) 1 ( 0.6) 1 ( 0.6)

Duration 
of work
(Years)

〈3 12 ( 7.6) 53 (33.4) 11 ( 6.9) 10 ( 6.3) 3 ( 1.9) 2 ( 1.3) 27 (17.1) 65 (41.1)

3∼6 11 ( 7.0) 43 (27.2) 4 ( 2.5) 12 (27.3) 3(  1.9) 4 ( 2.5) 11 ( 6.9) 54 (34.2)

6〈 8 ( 5.0) 31 (19.6) 7 ( 4.4) 7 ( 4.4) 12 ( 7.6) 3 ( 1.9) 11 ( 6.9) 39 (24.7)
Total 31 (19.6) 127 (80.4) 22 (13.9) 29 (18.4) 18 (11.9) 9 ( 5.7) 49 (31.0) 158 (100.0)

Table 2. Frequency of experienced during driving with assault in ‘Daeri’ drivers

2. 지난 1년간 대리운전 중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었

던 폭행의 빈도

이중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육체적 폭력을 경험

한 응답자는 158명중 57명 이었으며 이는 전체 응답

자중 36.1% 이었다.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1년 내 

1회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회를 경험

한 응답자가 9명(5.7%) 있었으며 4회 경험자는 2명
이 있었다. 5회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도 5명이 있

었는데 이중 2명은 1달에 1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3. 지난 1년간 대리운전 중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었

던 욕설 및 폭언의 빈도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폭언을 경험한 응답자는 

158명중 127명으로 전체응답자중 80.4%가 폭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빈도는 5회 이상이 

49명(31.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회 이

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중 대부분이 거의 매달 경험

한다고 응답하였다.

4.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욕설 및 폭언과 폭력 

경험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

12명의 교육받은 조사원을 통하여 설문을 진행 하

였기에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

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대리기사들에게 승객의 폭

언 및 욕설과 폭행에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에 대하

여 질문 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례 진술을 얻

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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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행을 당한 후 대리운전 중 사고가 항상 걱

정된다.’
‘폭행으로 인한 사고가 나도 중재해줄 곳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며 나는 하루를 다 경찰서에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콜센터는 고객에게 친절을 강요하며 고

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고객 폭력으로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한 손으로

는 방어를 하면서 곡예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생
명의 위협을 느꼈다.’

‘심한 폭언을 들어 정신이 멍하고 운전에 집중하

기 어려웠고, 다른 손님을 모실 때도 잔상이 남아 안

전운전이 어려웠다.’
‘손님이 인테리어 사업자였는데, 망치를 던져서 다

친 적이 있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시키긴 하였

으나 이후 그 손님을 태웠던 쪽 콜은 잡지 않게 된다.’
‘술 취해서 자다가 일어나 어디까지 왔느냐고 물

어보고 여기까지 밖에 못 왔냐며 운전 중인 나의 뒤

통수를 때렸다. 그리고 고객은 다시 잠 들었으나 그 

순간 사고 위험이 있어 이후 운전대를 잡을 때 마다 

두려운 생각이 든다.’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고    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자

동차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의 통화기

록을 조사한 결과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주

의력 분산이 교통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McEvoy et al., 2006). 또한 핸드폰을 사

용하는 경우 부상당할 가능성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즈비가 4.1 이었고 핸즈프리를 사용

하는 경우도 오즈비가 3.8로 대화를 하는 행위 자체

가 주의를 분산 시키는 위험 인자로 조사 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전화 통화 이외에도 감정변화에 따

라 20%정도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친구들과

의 잡담도 운전 중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의 위험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Stutts et al., 
2002). 위와 같이 타인과 대화를 하는 행위 및 감정

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이나 주의력을 분산 시키는 

행위 모두가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명확한 위험 

인자임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리운전기사에

서도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2007년 2월에 있었던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대리운

전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에 

따르면, 10,000 km 운행 당 사고 건수는 대리운전기

사가 8.5건, 택시가 4.7건으로 나타났다(Headquarter 
of Transportation culture, 2007). 즉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율은 택시의 2배로 매우 높으며, 이는 야간에 취

객을 상대로 운전하는 동안 발생되는 고객 폭력/폭언

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 5조 10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되어있다. 
이는 형법상 기타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더 높은 수

위의 가중 처벌이며 이러한 법체계는 운전자의 폭행

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공공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Jeon, 2008). 대리기사의 경우에도 본 경우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리기사의 폭행 역시 공공

의 안전에 위협적인 역할을 함을 인식 하여야 할 것

이다.
본 연구를 시행함에 있어 설문지의 작성과 함께 

개인의 경험과 사례를 듣는 질적 연구도 병행 하였

다. 위의 결과 내용으로 보면 심야의 대리 운전 중 

당하는 폭력이나 폭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폭

력이나 폭언 및 욕설이 아니라 사고와 연관성이 있

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폭력과 폭언 및 욕설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객의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에서 시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폭력과 폭언 및 욕설

을 경험 할 때에 느끼는 공포감은 타 직군과는 또 다

른 충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직업이지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첫 연구 이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운전기사 업무가 시작된 지 20

여년이 되어가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각

종 혜택에서 제외 되어 왔다. 또한 대리운전 기사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특성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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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자의 폭력이나 폭언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노출

되기 쉽다. 특히 심야 운행의 경우 안전한 운행을 위

해 안전한 운행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지만 안전운전

에 방해가 되는 물리적 폭행의 경우 36.1%의 대리기

사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되는 폭언 및 욕설의 경우에는 그보다 많은 

80.4%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폭언 및 욕설

과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 경험 이후 본인의 대리운

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결과를 질

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리운전 중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폭력 및 폭언의 빈도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연관분석을 시행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첫 연구로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향후 진

행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또한 의의가 있

다 하겠다.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고객과 기사의 안

전을 위협하며 도로를 사용하는 타인의 안전역시 위

협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대리기사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임을 인

지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행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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